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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형 집진장치에서의 PM과 Hg의 제거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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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위해 중금속물질인 수은은 증기압이 특히 높아서 가스상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가스상 수은은 크게 원소수은(Hgo)과 산화수은(Hg+2)으로 대별되는데 산화수은은 물에 용해

되지 않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나 대형 폐기물소각로에 설치되어 운전 중인 습식 탈황장치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원소수은 제거되지 않는다. 가스상 수은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공성 탄소물

질인 활성탄 등의 흡착제를 이용하여 분사/흡착방법은 선진국에서 이미 폐기물 소각로를 대상

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의 재생이 용이하며 먼지 등 입자상물질과 수은의 중금

속물질을 동시에 제거가 용이한 하이브리드형 여과장치를 개발하여 첨착활성탄과 일반활성탄

을 카트리지에 장입한 후 고온용 필터 백 내부에 장착한 하이브리드형 여과장치에 설치하여 수

은과 먼지 등 입자상물질의 동시제거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하이브리드형 여과실험장치의 

배가스 처리유량은 200m3/hr이며 배가스의 온도는 130℃를 유지하였다. 실험조건은 유입배가

스 중에 함유된 수은농도는 100μg/m3과 먼지 등 입자상물질의 농도는 9 g/m3으로 일정하게 유

지하였으며, 여과속도는 0.5∼1.0m/min 범위로 변화시켰다. 실험결과를 보면 실험범위의 여과

속도 범위에서 첨착활성탄의 수은제거율은 54∼72% 범위로 유지되었고, 일반활성탄은 

25∼40%의 범위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지 등 입자상물질의 크기가 2.5μm이하의 제거

효율은 여과속도에 관계없이 99.99%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